








       ■ 교사용 실험 자료실 ■

실험 제목  들숨과 날숨 실험 원리  폐호흡의 원리

실험 시간  30~40분 실험 분야 생물 실험 방법  개별 실험 

세트구성물 투명컵, Y자관, 큰 풍선, 작은 풍선, 빵 끈, 얼굴도안

교사준비물 학생준비물 가위, 셀로판테이프, 송곳

실험 결과  완성된 폐모형 1개를 가지고 갑니다. 

실험팁

 TIP 1. 이 실험은 들숨과 날숨 때 우리몸의 변화를 모형으로 만들어 표현한 실험입니다.

 TIP 2. 송곳과 가위로 투명컵에 구멍을 뚫을 때 다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TIP 3. 폐를 표현하는 작은 풍선에는 폐동맥과 폐정맥을 싸인펜으로 그려주어도 좋습니다.

 TIP 4. 폐모형 완성 후 얼굴이나 팔, 갈비뼈 등 꾸미는 작업을 추가하시면 실험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기]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가슴이 올라가고 내쉬면 다시 내려갑니다.

      [확인학습]
      1. 가 : 기관          나 : 기관지         다 : 폐       라 : 흉강      마 : 횡격막
      2. 큰 고무풍선의 매듭을 잡아당기면 컵 안의 고무풍선은 커집니다.
      3. 들숨
      4. 늑골, 횡격막, 커, 작아

  

[호흡]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가스교환을 통하여 생물들이 유기물을 분해하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
드는 작용을 말한다.

호흡의 목적 

호흡의 주된 목적은 산소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우리 몸에서 빨리 제거하기 위해
서이다. 특히 격렬한 운동이나 스트레스를 받으
면 호흡이 빨라지는데 왜 그럴까? 이는 호흡의 
조절중추인 연수가 자극을 받아 교감신경이 촉
진되어 숨을 할딱할딱 쉬는 호흡항진이 일어나
서 호흡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신
속하게 이산화탄소를 혈액 내에서 제거하려는 
목적이 있다.

딸꾹질과 호흡
딸꾹질이란 횡격막이 무의식적으로 수축하여 생

기는 것으로 원인은 음식을 너무 빨리 먹거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횡격막을 제어하는 신경이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횡격막이 수축하면 공기가 들어오고 목구멍 뒤쪽에 있는 성대 사이의 간격이 갑자기 닫혀 지면서 독특한 딸꾹질 소리를 
내게 된다. 그러면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잠시 숨을 쉬지 않고 일시적으로 호흡을 멈추면 된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산소가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 이산화탄소가 내보내지지 않으면 혈액 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
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호흡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므로 딸꾹질이 멈추게 된다.

호흡의 종류
호흡은 외호흡과 내호흡으로 구분한다. 

외호흡은 폐(폐포)와 그를 둘러싼 모세혈관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분압 차에 의한 기체교환으로 공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들이는 작용을 말한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나 입으로 숨쉬는 것을 호흡으로 보
는 경우이다. 그리고 이때 기체교환은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곳으로 이동하는 확산에 의해 이루어진다. 
내호흡은 세포호흡이라고 하는데 폐(폐포)에서 받아들인 산소를 혈액속의 헤모글로빈이 세포내 미토콘드리아로 운반해
주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이용하여 포도당과 같은 영양분을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작용을 말한다. 이때 포도
당은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 되고 세포내 모든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생성되어 생물체의 기능이 유지된다. 즉 우리
가 음식물을 먹는 이유는 에너지를 얻기 위함인데 이러한 에너지들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같은 영양소들이 미토
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이용한 산화과정에 의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 내호흡을 진정한 의미의 호흡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혈액을 통해 이동하다가 
폐포의 모세혈관에서 기체의 분압차에 의한 확산에 의해 폐포로 
내보내지게 된다.
또한 산소를 필요로 하는 호흡을 유기호흡이라고 하고 산소없이 
일어나는 호흡을 무기호흡이라 한다.

들숨의 원리

폐의 기능은 호흡이며 심장과 함께 움직임을 멈출 수 없는 중요

한 기관이다. 호흡, 즉 가스교환은 폐포에서 일어나는데, 폐포는 

탄력이 있는 얇은 막으로 되어 있으며 근육이 없으므로 스스로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횡격막과 늑골의 상하운동에 

의한 흉강의 부피 조절로 기체교환이 이루어진다. 즉, 늑골을 외

늑간근(外肋間筋)에 의해 위로 올리고, 횡격막을 복강(腹腔)으로 

향하여 아래로 내리면 흉강이 넓어져서 흉강내 압력이 낮아지면 

기도(氣道)를 통하여 공기가 폐포 내로 들어오게 된다.

들숨의 조절

연수에서 교감신경에 의해 횡격막과 늑골의 수축이 일어난다.

호흡운동과 보일의 법칙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는데, 이를 보일의 

법칙이라 한다.

PV = P＇V＇= K(일정)

호흡운동은 보일의 법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이다. 늑골과 횡격막의 운동

으로 흉강이 커지면 흉강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져 외부 공기가 폐로 들어오고 반대로 흉강이 작아지면 흉강 

매부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커져 폐에서 외부로 공기가 나가게 된다.

날숨의 원리
혈액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연수가 자극을 받아 부교감신경에 의해 횡격막과 늑간근(늑골사이의 근육)이 이
완된다. 따라서 흉강의 부피가 감소하므로 흉강 내 압력이 증가하여 폐포 내의 공기(이산화탄소)가 기도를 통해 밖으로 
나가게 된다. 폐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수축과 이완을 하지 못하므로 자율신경의 조절에 의해 횡격막과 늑간근의 상
하운동에 의해 호흡이 이루어진다.
재채기와 날숨과의 관계
재채기를 많이 하면 머리가 멍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마디로 산소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재채기를 많이 할 경우 
폐로 들어오는 들숨의 양은 적어지는 반면 몸 밖으로 나가는 날숨의 양이 많아져 혈액 중에 포함된 산소량이 부족해져 
충분한 양의 산소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머리가 멍해지는 것이다. 울거나 휘파람을 불거나 또는 하모니카 등의 악기
를 오래 불 때도 들숨보다 날숨의 양이 많아 산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머리가 멍해진다.


